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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0 초창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韓國方言學은 새로운理論的 模索과 方言特徵
들의 발견에 춧점 을 두면서 발돋음하고 있다. 傳統的인 方言짧究로부터 構造方言學的 方言핍 
究에로 최근에서야 관심을 돌리변서 l 새로운 方言特徵들을 발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. 아 
직까지 본격적인 生成흡賴論의 方言學的 適伊은 이루어진 바 없는 듯하며， 있다고 한다면 
그것들은 극히 부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. 이 모든 현실은 韓國方言學의 초창기적 수준 즉 
전국에 걸친 종합적인 Fieldwork 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과 理論的 定立도 아직 먼 상태에 
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. 筆者 자신도 10 년 가까이 韓國方言學에 
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현실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는 없었다. 그리하여 本
꿨에서 는 現代韓國方言의 母홉體系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에 밀접히 그관련되 
는 몇 가지 곱짧現象을 기 술함으로써 母홉體系의 설정에 새로운 문제정을 제 기 하게 될 것이 
다. 
1. 1 최근 수년간 筆者는 母홉體系에 판련되는 方言特徵들을 기술한 몇 편의 論文들을 발 
표하였다. 이 뼈精들 속에서 특히 흥미를 느꼈던 문세는 母륨짧系를 형성함에 있어서의 圓
層性의 역 할이 었 다. 바로 이 圓層{生에 의 한 對立的 關係를 구명 하는 일 이 韓國語의 母:홉에 
판한 맑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종요로운 것이 아닐가 여 겨 진다. 
그런데 S .E. Martin 교수는 母흡體系를 이 루는 홉題詢的 成分으로 高뿜位置 (1) , 中줌位 
l훨 (E) , 低폼位置 (A) 前굵位置 (Y) ， 및 圓層化 (W) 의 다젓가지 成分을 들고 있다 이 成分
分析의 땅법 은 機能構造的인 것 이 었 다. 최 근에 金鎭宇교수는 韓國語의 母흡體系에 대 하여 
生成홉領訊에 입각하여 基本母흡으로 !:> a 0 의 4 개를 설정하였다 두 교수의 기 출에는 
I 金芳漢 ( 1968) , 樞造方言쟁. 語學맑究 4- 1. 
李乘根 (l969a) , 質빼地域語의 훌짧. 서울大 敎훌部 論文榮 1 
李秉根 (l969b) , 方뜸 樓界에 대 하여 . 韓國文化A類學 2 
2 S.E. Martin ( 1951) , Korean Phonemics. Language 27- 4 
high tongue position front tongue posiion Y 
mid tongue position E ( 3 ) liprounding W 
low tongue position A 
3 Kim Chin'Wu (1968) , The Vowel System of Korea n. Language 44-3 
- 11 -
12 :잠걷용맑f究 깨卷 2 號
상당한 理論的 相違가 있으나， 이 두 기술에서 볼 때 圓層化의 成分인 W외- 基本母흡으로 
서의 o 에 심각한 운제가 있게 된다. 여기서 우리는 韓國語의 핍:흡體系를 설정함에 있어 서 
며l層{生이란 示差的 資質이 선결되 어 야 함을 알 수 있게 된다. 그리하여 本꼈에서의 筆者의 
욕심 은 圓層性애 판여 하는 統유的 흡隨現象의 기 술을 통하여 圓層的 對立I해係를 확인 하고 
나아가서 홉융율論的 方法論을 특히 方言맑究의 판접에서 새로이 음미하여 보는 일이 된다. 
이러한 意圖에 따라 本꿨에서 이제부터 언급하게 될 統合的 흡賴現象은 i) i jffi行同化 (또 
는 움라우트 현상)， ii ) 圓層母흡化와 非圓層母품化， 끝으로 iii) 東海뿜 며部地域의 方듬에 
서 발견원 특수한 形態홉짧論的 類形 등이 다. 이 들 方言特徵들은 通時的으로는 近代韓國語
로부터 비롯되 어 기 술될 수 있는 성질의 현상이며， 共時的으로는 方言區했j을 결정짓는 데 에 
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方言特徵으로 보이 는데 ， 이로부터 유도되는 문제는 다시금 母音
體系의 獲갱홉에 중요한 홉짧論的 對立關係의 해명이 될 듯하다. 
2. 1 i 道行同化 또는 옵라우트라고 불리워온 統合的 훌훌합現象은 그 擬大化(leveling)上의 方
를差를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웅라우트란 前部化 (vowel front ing)의 成
分의 영향으로 後部母흡이 前部母흡으로 바뀌어지는 편行同化現象으로서 ， 홉짧論的 單純化
(sm plifica tion) 가 되 는 palatal umlant 플 말한다. 아기 > 애 기 먹 이 다> 맥 이 다 고기 >괴 기 
구경> 귀경 동 通씬的인 例들이 흔히 주어 지는 이 現象은 印歐語의 그것과는 달리 콤鐘빵 
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. 
後部母흡이 前部母흡化한다는 이 統合的 홉짧現象은 곧 그 言語나 方言의 母홉體系 안에 
前部 및 後部의 두 系列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. 따라서 어 떤 言語
나 方言이 웅라우트를 실현시킨다는 사실은 이 미 그 言語나 方듬이 前部母홉系列과 後部母
륨系列을 그 下位體系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걸 수 밖에 없 다. 웅라우트를실 
현시키고 있는 韓國語의 모든 方言들도 例싸者가 될 수는 없 다. 우리에게는 상식화될 일이 
지마는 움라우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남은 일반적이다. 
Front -Series (F ronting) Nonfront Series 
‘- iY ‘-
e ‘- 'JY ‘- 3 
E ‘- aY ‘- a 
U ‘- uY ‘- U 
o ‘- oY +- o 
‘ 李않寧(1954) ， 國語音짧論맑究 第-뼈 r . J 音었 
옳完짧(1971 ) ， 國語音짧Ml系의 R究.
李秉根(1970a) ， 1 9世:紀 後期 國語의 æ:音않系. 學術院論文짧 9. 
李秉根(1971 ) ， 雲峰地域語의 웅라우트現象. 金휴I쫓1팡士짧합紀;승‘論짧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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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여기에서 보이- 동화가 될 수 있는 J a U 0 는 非前싼ß母홉들이 되고 또 동화된 e e 니 
6는 그에 對짧하는 前部母홉들이 될 것 이다 . f융홉體系上에서 i 와 Ü, e 와 Ö, 와 U , J 와 o 
는 각각 圓홉性에 의 한 對立의 짝임 을 가정 하게 되 어 , 그 짝들은 非示差的인 짧異홉域內에 
서 오직 圓層性의 차이 만이 있게 된 다. 니 는 i 에 圖層性을 보태 든가 U 애 前部化成分을 보‘댐 
으로써 동일하게 얻 어 지며， ö 는 e 에 圓H훈性을 보티} 든가 o 에 前部化成分을 보댐으로써 얻 
어진다. 즉 이 는 相異한 方法에 의하여 동일한 홉聲的 價f直를 인정하는 홉聲的 代健 (phonetic
compensa tion) 의 훌륭한 예 가 되 는 것 이 다. 이 代慣은 흡領體系가 包有하고 있 는 흡-調論的 
成分들의 內tE的인 意味를 力說하여 주는 듯이 보인 다. 
지금까지 간략히 기술한 웅라우드라고 하는 單純化의 흡짧現象에서 보아 韓國語의 母音體
系가 前댐3母홉系列과 짧部母홉系列과의 下位體系로 양분될 수 있음을 알게 되 었고， 後部母
音系列의 [-high -lowJ의 degree 인 O 는 동일 한 degree 의 3 에 對當하는 圖層的 對立의 짝 
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(움라우트에 대한 상세한 로의는 빼橋(1971)을 참조) . 
덧 붙여 말할 사실 은 圓層的 對立이 復部母홉·系列에 서 보다 홉5쉰ß母품系列에 서 는 극히 iBRi출 
하다는 점이다 圓層的 對立의 i행密度가 方言에 따라 다르지만， 그것도 前체母홉이 더욱 
심한 듯하다. 共時的으로는 1 "-'니 및 ervö 의 自由變異를 생각하게 되고， 通時的으로는 U 와 
6 의 單母흡形成이 그리 긴 역사를 가지지 못하여 ， 後部母홉들에 비하여 연약한 圓層的 單
母륨들임을 이르게 된다. 동일한 示差的 對立의 共時的 相違性이 通時的으로 입증이 된다 
는 사실은 言語의 體系的인 記述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‘ 
2.2 위의 웅라우트現象에서 가정할 수 있었던 3 와 o 와의 圖層的 對立~m係를 지지하여 주 
는 統슴的 홉領現象이 발견된다. 이는 특히 中部方言에서 강하게 실현되는데 ， 더욱이 京嚴地
域語의 通힘的인 方言形 보리>버리 본>번 보늬>버네 본바닥<벤바닥 본적>벤적 보리수> 
버루수 볼거리>얼거리 볼따귀>벌따구니 폭대기>펴대 기 모루>머루(짧)둥 가장 많은 예들 
을 발견하게 된다.이 를태연 層子흡 아래 에서 圓層母홉 o 를 그에 대립되는 非圖層母홉 3 로 
대치시켜 버리는 現象이 되는 것이다. 그리하여 이 홉領現象을 筆者는 非명l層母音化라고 부 
르고 있다 標、準語에서 이미 굳어버린 보션>벼선 봇나모>벚나무 본도기>번데기 온져> 
먼저 온직>먼지 등은 이 非圖層母홉化의 훌륭한 先願者的 예을이 된다. 이 歷史的 先뿔者 
들도 南部方言에서는 進前되고 있지 못해 흔히 自由變異를 일으키기도 한다. 여하튼 方言
에 따라 또 擬大化에 있어서 많은 政外者들이 있겠으나， 이 統슴的 홉領現象은 母흡體系의 
어느 부분 즉 o 와 3 와의 對立關係에 심각한 의미를 제 기하여 주는 現象으로 여겨진다. 이 
에 대한 장세한 설명은 以前의 뾰橋로 넙기고 여기서는 그 要點만을 제시하고자 한다. 
5 註 1의 李秉根(l969a) 참조 . 
8 李秉根(l970b) ， 京嚴地域語의 母흡·體系와 非圓}흡æ읍‘化. 東亞文化 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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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는 層子륨 아래 에 서 非圓層母품 i 가 圓層母흡 U 로 대 치 된 「圓層母홉化」라는 유명 한 
史的 홉賴現象을 잘 알고 있 다. 이 는 層子흡이 가지 는 멍l層的 쩔質로 인하여 非圓層母홉 i 
가 그에 對當하는 圓層母홈 U 로 동화되는 現象이므로， i 와 U 가 圓層的 對立의 짝임을 뾰 
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와 U 가 圓層性에 의하여 兩面的 相關對立을 이루 
는 짝임 을 反證하여 준다는 이 圓層母홉化로부터 , u 는 圓합的 成分 (W) 과 高굵位置의 成
分 (1)과의 同時的 實現홉隨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된다. 이 사실은 生成홈짧話에서 이르는 많 
形의 꿇定에서 U 를 WI 로 보려는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. 
그런데 圓層性의 첨 가인 圓層母홉化에 대하여， 非圓H홉母홉化가 핍l層{生의 탈락이라는 점 
에서 보아 두 現象이 정반대의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. 
Labial + Nonround • Labial + Round (Vowel.rounding) 
Labial + Round • Labial + Nonround (Vowel.non rounding) 
즉 層子흡과 圓層~흡과의 연결은 同質的인 示差的 資質의 연결을 뭇하게 됨 으로， 圓層母
홈化는 同化作用에 속하고 非圓層母륨化는 異化作用에 속한다. 層子흡 아래 에시 의 o 는 圖層
性이란 示差的 쯤質의 二重的 機能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 圓層住이 탈락되어 o 의 非固l뺨 
的 對立의 짝인 3 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. 이로부터 우리 는 o 라는 흡짧은 圖層的 없分 (W) 
과 中굵位置 (3) 와의 同時的 實現흡趙이 되는 것이라고 結論짓 게 된다. 이러한 소박한 結論
은 現代韓國方言의 共時的인 記述에 한정 되 는 것 이 지 通時的인 面에 서 의 母휩體系에 대 한 
記述과는 직정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닝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. 또한 여러 方言 사이에 존 
재하는 母흡體系의 方言差 자체를 표연적으로 기술하는 것 이 아니고 여러 方듬 들의 共通的
인 內在的 特性을 밝히려는 것임을 아울러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. 이러한 共通的언 內겉E 
的 特性 위 에 서 構造的 價{直가 큰 方릅差를 밝혀 설명 함으로써 그 方言記述이 韓國語史의 
그것에 적 절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사실을 筆者는 또다시 강조하고 싶다. 
이상에서 간략히 언급한 圓層母홉化와 非圓層母홈化라고 하는 두 相反的인 統슴的 音짧 
現象에서 보아 i 와 U :l와 o 가 각각 圓層性에 의 한 對立의 짝이 되며 U 와 o 는 ， 와 3 에 각 
각 圓層{生이 보태진 홉짧 이 를테변 圓層{生의 향加規則에 의히 여 나타나는 홈題이라는 사실 
을 알 수 있었다. 이러한 홉論은 方홉論괴 貝體的인 좁料의 제 시에 있어 차이 는 있다 하더 
라도 S. E. Martin 이 주요한 홉頻論的 成分으로 분석한 내 용과 상당히 일치 하고 있는 것이 
다. 그러나 이 成分들의 表記가 곧 原形的 表記가 된 수는 없는 일인 데 다만 示差的 쩔質 
上에서는 없分과 題形이 共通的일 수 있지 아니 할가 한다. 그것은 홉領體系를 형성 함에 기 
능하는 가장 기 본적 인 對立뼈係의 要素들이 기 때 문이 다. 
그리하여 成分들의 기 호플 마치 形態홉領的 表記와 같이 홉題的表記와 다른 大文字를 흔 
히 사용하게 된 다. 만일 成分的 表記를 WI W :l 둥으로 사용하더 라도 그것은 멍形的 表記기 
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홉짧的 表記도 될 수 없는 것이다. 여기서 表記와 아울러 문제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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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하나의 사실은 成分들의 홉領化인 것이다. 示差的 資質에 의한 對立때係로부터 밝혀 들 
어 난 成分들의 홉題化하는 단위 는 單語를 중심 으로 한다. 이 경 우에 單語는 최 소의 멈 由形
式일 수도 있고 繼起的 평素을 (les élémentes successives) 을 포함시켜 모든 힘束形式들까지 
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받아도릴 수도 있다 적어도 홉짧化에 있어서는 「캠」이나 
「캠이」등 모두 單語로 간주하여도 우방하지 아니 할까 한다. 이러한 單語 위에서 이루어지는 
흡領化는 示差的 홉質들의 셈의 外顯이 되 므로， 그 外顯된 사항이 成分들의 共存的 連結體
인가 아니연 그것들의 繼起的 連結體인가 하는 문제가 동장하게 된다. 母홉에 있어 서는 單
母흡과 二重母홉에 판여 하게 된 다. 앞에 서 밝힌 後部圓層母홉들의 成分 WI 와 W 는 어 떻 
게 홉짧化하는가. 
WI 는 共存的 實現으로 U 로 나타나여 繼빼的 寶現으로는 case vides 를 이 룬다. 이 에 대 
하여 W 는 共存的 實現으로는 o 가 되며 繼起的 實現으로는 W'J가 된다. 따라서 WI 와 W 
는 홉賴化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， 이 共時的 차이는 通時的으로는 第一홉節에 
있 어 서 조차 例外를 안정 치 않는 圖層母홉化와 새 로운 母홉體系의 再構造化에 따른 非 며層 
母홉化라는 두 홉題現象에서 나타난다. 
실지로 擬大化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， 다시 말하면， {J1J外없이 실현왼 l흉l 
層母홉化는 바로 WI 와 갚은 二重母흡을 인청치 않는 體系上의 case vides 에 판련되어 있는 
것이다. 또 며母홉에서 실현펀 非圓層母:훌化는 그 實現例들이 많지 옷하며 더욱이 짧續子 
륨이 non-grave 일 경 우에 한정 됨 이 일 만적 이 다. 이 러 한 據大化上의 완벽 함과 制約規定의 필 
요함은 또하나의 운제 를 제기할 것이다. 그것은 共時的 記述과 通時的 記述과의 차이 또는 
두 記述들의 합리적인 연결에 놓여지게 된다. 
圓層母홉化와 非圓層母홉化는 示差的 寶質에 의한 單純化의 판계에서는 圖層住이라는 點
에서 어떤 일판성 을 보이지마는， 위에서 언급했듯이 觸大化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흘 보인 
다. 이러한 차이는 적어도 i 와 u, 'J와 o 사이에 존재하는 圓層的 對立關係기 共時的으로는 
통일하지만 通時的으로는 어느 단계에서 인가 동일하지 않았으리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아니 
된다. 우리는 ‘와 u, 'J와 o 사이의 圖層的 關係로부터 現代韓國語의 母홉體.系와는 다른 以빼 
의 母홉體系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以빼의 母홉體系에 있어서는 i 와 U 와의 판계 가 3 와 o 
와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하였으리라고 가정하게 된다. 이러한 가정 은 現代韓國語에 와서 이 
미 소멸된 圓層母흡 r . J와 같은 母흡과의 판계 가 있기 때 문에 그리 단순하게 증명 되는 것 
은 아닐 것이다. 다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母흡體系의 歷史가운데 ， 以前의 어떤 韓國語母홉 
體系가 現代의 母홉體系와는 달리 -와 T 가 같은 degree 에서 밀접히 연결되고 f 와 ...L는 
7 A. Martinet (1966) , Le Mot CProblémes du Laηgage에 실 렸 응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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相違한 degree 에서 i앉遠하게 관계되었 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 
른다연 單純化의 흡賴現짱이 歷史的언 이유로 인하여 擬大化에 있어서 相違를 보이게 되었다 
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실들이 生成흡題論에서 어 떻 게 realistic 하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? 
本政에서 지금까지 기술한 사실가운데 에서 확싣하게 말할 수 있다면 ， 그것이 어떤 理論的
方法論을 배경으로 하더라도， 統슴的 現象으로부터 그 內在的인 系合的 關係(paradigmatic
relation) 플 밝혀 픔賴論的인 成分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리하여 얻을 수 있떤 결혼은 
現代韓國方言의 母홉體系가 後部母홉系列에서 圖層과 非圖}좁의 두 系列을 포함하고 있고 
圓層母홉들이 非圓層母홉에 圓層뾰을 보댐 으로서 生成된 다 는 것 이 었 다. 그리 하여 U 는 W 와 
I 와의 成分으로 분석되며 o 는 W 와 g 와의 많分으로부터 얻 어지게 된다. 
2. 3 이 러 한 共時的 結果가 通時的 事實과 함께 지 지 를 받을 듯한 形願홉領的 類形이 말견 
된 다. 江俊 • 演州를 중심 으로 하는 東짧함地域語의 方言資料가 있 다. 우선 다음과 같은 대 
표적인 예들을 보자. 
뺨꿇￡$흔f혔| n 
바꾸다 바꾸고 바꾸지 바꼬라 
(A) 맞추다 맞추고 맞추지 맞초라 
말리 라 말류고 말류지 말료라 
(B) 배우다 배우고 배우지 배워라 
싸우다 싸우고 싸우지 싸워라 
(C) 럽:다 업:고 덩:지 더워 
깅 :다 깅:고 깅 지 기워 
여기서 (A ) (B) (C)는 각각 通時的으로나 形態홉領的으로나 달리 해석될 것이다. (A)의 
예들은 며世韓國폼에서 語幹末홉이 T 가 아난 4 인 것들이고 (B) 의 예들은 語幹末홉節이 
-호-인 것들이며 (C)의 예들은 上架的 (suprasegmental) 特徵들을 제외하연 통일한 것들이 
다. (C)의 예들은 形態홉題이 (A) (B) 와 전혀 다른 것들이므로 本政에 서 論外의 것이 된 
다. (A) 와 (B) 는 홉짧的 次元에서 볼 때 동일함에도 불구하고， a흡으로 시작되는 語尾와 
의 연결에서 (A)는 - 0-로 (B) 는 -W'J-로 각각 나타난다.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U 흘 
8 이 러 한 사실 들은 金完짧교수와 李훌文교수의 최 근의 音짧史뻐究에 서 보여 지 고 있 다 時代的인 
區分파 æ音圖의 作成에 있어서 약간의 不-致가 있을지라도， 中바 이전의 어떤 韓國語의 단 
계에서 -와 T는 { 와 →L보다 밀접한 관계 흘 갖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준다(다옴 母좁圖흘 창 
조) 울흔 文字와 音짧的 價f直가 일치 하는 것은 아니 다. 
이우오 이우오 
으 9 어 으 9 
어 아 。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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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I 와 같은 成分의 동시적인 寶現흡으로 보고 o 를 W'J와 같은 成分들의 동시적인 寶現흡으 
로 보연 특수한 活用形式인 듯한 (A) 에 대 해서도 합리적 인 설명을 할 수 있다. 즉 「바꾸어 」 
는 pak ‘U'J• pak ‘w Ì'J 로 되 어 -WÌ'J- 와 같은 連續體를 얻는데 , 다시 3 앞에 서 i 가 탈락하는 現
代韓國語의 가장 일만적인 規則 (ex_ 쓰어→써 ， 끄어 →꺼 ， 바쁘어 >바빼)에 따라 -wi'J-는 -W 'J-
가 된다. 이 과갱 은 (B) 에 도 그대로 적용된다. 다만 (A)의 예 들은 이 -W'J- 를 동시척으로 또 
共存的으로 實現시킴으로써 W'J>/O/ 가 되고 (B) 의 예 들은 繼起的으로 寶現시 킴 으로서 二重
母홉 /W 'J/ 를 가지게 된다. 이러한 설명과 관련 이 될만한 語棄的 方言形이 발견된 다. 챙 > 
꽁 권련>곤련 온상>원상 둥. 즉 「캠」의 繼起的인 W'J가 共存的언 o 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
있다. 또한 튀- +-어>퇴 : 뛰 +-어>띄 : 둥도 위의 사실에 평행되는 예들이라고 여겨 
진 다 _ r외 J (jδ/) 와 「웨 J (jwe/) 와의 自由變異는 W'J.y 를 공통적 인 成分으로 하는 훌륭한 예 
가 된다. 
3. 0 지 금까지 筆者는 몇 가지 의 統合的 홉짧現象 즉 웅라우트現象 l뀔l層母흡化現象과 非圓
層母홉化現象 끝으로 特練한 形態흡領的 類形 등을 통하여 現代韓國方言의 母홉體系를 특 
히 圓層的 對立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. 共時的으로 기술된 사실로부터 通時的인 문제들을 
제시하기도 하였 다. 本政는 方言의 共時論的 記述에 일착척인 力點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
른바 生成홉짧論의 基本母흡 및 멍形의 설정 과는 직 접 적 인 판계 를 가지 지 는 않는다 . 
本政를 끝내연서 한가지 덧붙여 말할 것은 本政의 結論으로 얻은 圓層的 對立의 형성에 판 
련되는 문제이다. 즉 母륨體系의 通時的 力剛!뻐係의 해명이 문제가 될 것이다. 이미 앞에서 
가갱된 中벌 이전의 母홉體系로부터 現代의 그것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보아와 U , 'J 와 
o 가 각각 對立의 짝이 될 수 있는 단계 로 접 어 들연서 本꼈에 서 다룬 統슴的 홉훌율現象들이 
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對立的 平行을 이룬 時期의 추정은 정확하게 말할 
수 없으나， 늦어도 r . J의 륨領消失이 일 어 나연서 그 흡題體系가 - 완전히 새로운 再構造化
를 이룬 이후가 될 듯하다. 대체로 18 세기 말엽으로부터 19 세 기 초엽에 걸치는 무렵 이 아 
닌가 한다. 여 기 서 우리는 母홉體系가 그 體系에 包有되는 母홉들 또는 흡題論的 對立뼈係 
로부터 설명뇌어야 하지 아니할가 생각하게 된다. 현재의 生成홉題論에서 홉題論的 單位로 
서의 훌훌률을 무시하려 하는데， 어떤 通時論的 離項과 共時論的 훌훌項과의 설명에서는 홈領이 
란 개녕이 有用하지 아니할가 여겨진다. 構造홉짧論과 生成홉頻論과의 어떤 辯證法的 發展
을 우리 는 소박하게 기대하고 싶다. 
